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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修園의 生繹와 學術淵源에 관한 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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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陳修園的生進及學術淵源的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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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벼i웰對陳修園的生障及學術~I源的lVf究, 得出如下結論‘ 陳;念祖(1753 1823), 字修園, 良友, 號

t업fl짖. 福建省長樂縣江田쨌漢眉村人, f좋淸代著名的醫學家‘ f也不僅是→位學識淵博, 醫理嚴緊的醫

學죄건論家, 又是一{:\!.有휠뽑富願,~經驗的臨w醫家. f뽀在→生다~. 執筆擺寫7許多醫學普及著('f. 他

1'E;쩔1術-|-←F폈尊;經復古, 尤具-벚{대파lj!앓, 黃帝, {매景等傳rn;뿔賢, 뺨l;↓『內經』, T폐l앓太草經』, 『難經

」, 『傷뽕論』, 『金합要·略』等經껴↓作穩햄-論基鍵, 著述T現今廣寫流傳的, 有價植的醫學著作. 陳修園

的:t벚;f ~表著l'F;칩『傷댔論港主』, 『傷寒힐方歌括』, 『륙沙方歌括』, 『醫學三字經」, 『醫學寶在易』, 『

隱댈從짧錄』, 『傷뽕醫試며3解』, 『靈素節要짧注J, 『金置要略뽑注』1 『金置方歌括』, 『빼農本草經讀 

』, 『줬닮·꼈f方짧」, 『女科흉흉읍~. r時)J妙用J, 『時方歌짧』, 『 「藥神書i'±解4等-t六部.

f쐐鍵G페; {俠修園, 陳;승;祖, 『靈素節要漢注』, r優寒論짧主.!), 

I . 績 論

*‘운醫學은 數千年I빔의 應久한 歷史속에서 發

}흉하여 그 固휩‘한 理論과 治法으로 人間을 接

病으로부터 지켜주었고 現在에도 보다 나은 族

病의 治愈와 人類의 健康을 위혜서 不斷한 昭

究와 發風을 繼續하고 있다, 

후휠醫學의 醫學理論과 臨!*의 發展은 『黃帝內

經』과 『難經』 그리고 T傷寒雜病論」의 三書를 

흙禮로 하여 에루어져 이후 諸家들의 iiFf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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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錢의 反復을 통하여 後代로 내려오게 되었 

다. r黃帝內經』은 f素問」과 『靈樞J로 構成되어 

戰國많代 以前의 모든 醫學的인 쩌]識과 數千年

間의 累積된 醫學經驗을 黃帝와 i뼈{1'3 이 問答形

式으로 總結하여 韓醫學理論의 基魔를 다져 

現在까지 韓醫學의 最高의 經典으로 뿔1flJ받고 

있다. 

『黃帝內經』이후에는 東漢時代의 『難經』이 있 

는데 r黃帝內經』중에서 論難이 되는 問題를 提

起하여 說明한 著作으로 r黃帝內經』과 더불어 

韓醫學理論의 基짧를 다졌마. 東漢末期에 錫{며 

틀。l r內經」理論을 빼據로 하고 當R좋의 有效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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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을 널리 求하여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여 韓

醫學의 辦證施治를 體系化하고 臨££醫學의 基

鍵를 다져 r傷寒論』과 『金置要略』으로 現在까 

지 傳해지고 있다. 따라서 韓醫學은 理論에 있 

어서는 F內經』과 『難經』을 며心으로 繼承發展

하였고 臨皮醫學에 있어서는 『傷寒論J과 『金置

要略』을 中心으로 發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傷寒雜病論』파 『內經』은 많은 醫家들 

에 의해서 船究되고 實錢되어 오면서 理論이 

더욱 體系化되고 oJ에 따라 새로운 理論들이 

創案되었으니 자신들만의 獨特한 理論을 主張

하여 韓醫學發展에 많은 흉敵을 한 醫學流派들 

이 形成되었다. 陽寒學派를 비롯하여 易水學

派, 河間學派및 金元四大家둥이 出現하였고 明

代에는 溫補學派가 出現하여 各各의 學派들은 

서로의 理論을 體系化하고 定立하여 韓醫學理

論의 精密한 짧究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淸代에 이르러셔는 考證學의 發達로 因하여 

復古主義思想oJ 盛行하였고 實用의 學問을 重

視하게 되어 臨皮醫學이 크게 發展하게 되었는 

데 醫學界에 있어서도 尊經學派와 溫病學派의 

兩大學派가 形成되었다‘ 

이 러한 時期에 影響을 받은 陳修園은 尊經學

派의 代表的인 人物로서 尊經옳古의 復古的인 

學風을 지년 醫學家로 醫學의 源流를 重視하여 

『內經』 『難經4 『神農本草經』 『傷寒論』동의 古

典을 매우 뚫尙하여 깊이 %究分析하였으며 이 

랴한 理論을 바탕으로 豊富한 臨1*實健을 가진 

臨皮醫로 얼생동안 많은 著作을 남겼다. 

이에 著者는 陳修園의 生陣와 醫學淵源을 『

陳修園醫學全書』를 中心으로 船究하여 얻은 바 

를 報告하는 바이다. 

11. 本 論

1. 陳修園의 生進

陳念祖의 字는 修園또는 良友이며 號는 慣修

陳修園의 生進와 學術淵願어f 관한 없究 

로 福建省 長樂縣의 江田鄭 흉흉眉村 사랍이다. 

1753年(乾隆 18年)에 出生하여 1823年(道光

3年)애 생을 마쳤으니 향년 71歲였다ll, 

陳修園은 일찍이 4歲에 부친을 여의고 집안 

형편이 빈궁하였다. 어려서 조부인 陳居郞{字

는 天弼〉을 따라 經史를 熟讀하고 아울러 醫學

을 공부하였다. 陳修園의 天性은 매우 민첩하 

고 총명하여 책을 원는 것올 좋아하였으며 對

句에 능하여 어려서부터 단연히 두각을 나타내 

어 20歲에 諸生으로 선발되었다. 가정생활의 

困難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醫學에 뜻을 두고 

깊이 연구하고 꾸준히 공부하여 장세애 이미 

醫業을 행하여 생계를 꾸려나갔다. 당시의 사 

회는 의학을 짧祖하는 경향。l 있어 陳修園은 

자신이 처한 환정을 개선하려고 “半은 과거를 

보기 위해 힘쓰고 半은 醫業을 위해 힘쓰자”2) 

라고 결심하학 張件景처럽 의업과 관직을 반반 

씩 겸한 길올 걸었다, 陳修園은 당시의 醫家들 

1) 林慧光 主編, 陳條團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1‘뺑. p. 1097. 
구체척얀 생졸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기가 1753년에서 1823년이다, 다른 책 
에서의 생졸연대는 다음과 같다. 
@ 陳大짧 主編, !ft醫各家學設, 湖南춰學技術出版 
社, p.32. 
1736년에서 1820년에 생존하였다고 하나 구체 
적인 생폰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읍. 
@ 옳뼈然 丁光뼈, 中醫各家學設,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1984. p. 102. 
1766년에서 1833년에 생존하여 향년 68셰이 
다. 
@ 姜春華 編著, 歷代中醫學家評析, t海科學技術
出版社, 1989. p.275. 
“陣念祖 字修園(公元 1753∼ 1823年) 福建長

樂人 乾隆五十七年畢人”
@ 李經繹 林昭E월 j:編, 中國뿔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앉애, p‘684. 1766년에 
서 1823년에 생존하였옴 
@ 짧g祖~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術, ;ft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1211. 1753년얘서 
1823년에 생존하였음‘ 

2) 林慧光 主編, t觸書, p. 1097. 
“半治畢子業 半治刀圭家(刀圭는 뽑業을 지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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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댐宋以來로 各家의 方書만을 고집하고 古聖

先賢아 相傳한 『內經』, r難經』, 『神農本草經』,

『傷뽕論』, 『金障要略』 동의 古典을 소홀히 하 

여 익히지 않고 이로 연하여 醫遺가 망가지게 

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야에 고전을 擔心하 

여 깊이 연구하고 특히 張件景의 학문을 더욱 

중시하게 확었다3), 

陳修E짧은 成年시절에 暴하여 醫學에 從專하 

여 mi里에서는 醫業을 行하여 病을 다스려서 

功名을 얻었고 여전히 쁨學을 공부하였으니 福

1-M의 驚峰뿔院에서 受學하였다. 버長 굶超然을 

따라 經史를 배웠으니 그의 스숭인 굶先生은 

進士出身으로 또한 醫學에도 精通하였으니 i需

와 醫가 暴通한 志士로 陳修園의 動敏하고 q협 

慧함을 보고 그의 才能을 살려 더욱 발전시켰 

다4), 이후에 良’↑|의 淸源書院에셔 講學을 하고 

당시에 그 지방의 名醫인 蔡宗玉(쯤莊}에게서 

醫學을 배웠다. 蔡宗玉은 當代에 四方에 이륨 

을 드날련 名醫로 『醫學羅參」과 『六經傷寒辦證

補方』 等의 著書가 있어서 널리 유전되어 큰 

영향올 미쳤으니 陳修園은 이를 쫓아 그의 醫

學을 fl、事하여 醫術이 날로 精深하여지고 造諸

가 깊어지게 되었다5), 1792년(乾隆 57年)에 

獅試6)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북경에서 과거 시 

험을 보았으나 進士에는 합격하지 못하였고 북 

경에 머물면서 醫院을 개업하여 환자를 진찰하 

였다. 當時에 光綠극놓 Jf~部郞中 伊雲林이 中風

을 앓아서 A事不省하고 手足鍵癡하여 미읍도 

이미 십여 일 동안 먹지 못하였는데 都城의 명 

의들이 모두 不治라고 하였으나 陳修園이 大뽑j 

3) 옳뼈然 丁光뼈, 中醫各家學說, p, 102. 
4) 劉祖뼈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뽑名術, 北京, 中
醫古籍出版社, 2002. p.1212. 

5) 李經繹 林a13康 主編, i:p國醫學通史(古代卷), 北
京, 人民衛生出版社‘1999‘ p.684. 

6) 椰試; 과거의 제 1차 시험으로 3년에 한번씩 각 
성에서 실시되었음. 합격자는 용~A의 칭호가 주 
어지며 禮部에서 행하는 會試에 웅시할 자격이 
주어짐 

156 

세 뽑j로 일어나게 하여 이름을 일사에 떨쳤으 

니 。1 일로 인하여 진료를 받으러 온 자들이 

문전성사를 여루었다. 

다음 해에 文華願 大學士 和빼이 足樓를 앓 

아서 조정에 나가지 못하여 陳修園에게 진료를 

청하였는데 陳修園은 개를 죽여 껍질을 취하여 

약과 함께 환부를 감싸게 하니 십여 일 후에 

和坤이 낫게 되었다. 이러한 狗皮홉의 제조법 

은 바로 陳修園이 전수한 것이다. 和坤은 병이 

재발할까 염려하여 太醫院 관칙을 주어 억지로 

그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하자 1793년 

애 陳修園은 완곡히 購讓하고 병을 핑계삼아 

남쪽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和坤에게 죄를 얻 

어 두 반이나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였다. 

1800년(嘉慶 5年)에 이르러 和坤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陳修園이 겨우 다시 북경에 가 

서 과거 시험에 웅했으나 끝내 합격하지 못하 

였다. 嘉慶 6年에 大挑(세 번 이상 과거 시햄 

에 합격하지 못한 과거 웅시생중에 제일 뛰어 

난 자를 뽑아서 知縣으로 임명하는 것)로 뽑혀 

서 陳修園은 縣令이 되었다. 

陳修園이 벼슬길에 발을 들여놓아 처음으로 

直讓州(河北省의 옛 이름) 保陽(지금의 保定

市)에 이르렀다. 다음 해에 華北 지방에 폭우 

로 재해가 생겨서 그는 桓山의 재혜를 감찰확 

라는 命올 받았는데, 당시 桓山은 盛훨이 유행 

하였으나 陳修園은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재 

해를 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해 

치료하여 活人의 공이 많았으니 차례로 河北省

의 磁縣, 짧彈縣, 威縣의 知縣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ifJ觀喪으로 인하여 관직을 떠나 고향으 

로 돌야오게 되었고 이후 1808年 봄에 다시 

관직에 나갔으니 그는 백성의 병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매우 좋은 소문이 났으며 엠기 

를 채우기도 전에 승진하여 곧 또 다른 곳을 

겸임하게 되었으니 嘉慶 22年(1817年)에 直

鐘州 知州에 숭진하고 다음 혜에는 正定府 知

府를 代理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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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修園이 벼슬길에서 浮沈하여 십 여 년의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도 오직 |뼈黃의 학문(의 

학)을 잊지 않고 연구하였으니 그는 “文章으로 

報國하는 것은 오히려 天命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거니와 능히 良醫가 되는 것은 活A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것이다.”7)라고 생각하였다. 

陳修園의 대부분 醫學著書는 그가 관직에 있 

는 기간통안 저술한 것으로 『南雅堂醫書全棄』

이라 하며 또 이름하기를『公餘十六種』이라 하 

였다. 

陳修園은 자연스럽고 대범하기가 徐靈服 같 

았고 초탈하기가 葉天士와 같았으며 호탕하고 

명랑하기가 簡一짧8)와 같았다. 그는 관직에 취 

임해서는 공적을 쌓고 이륨을 알렸으나 이는 

단지 그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항 

상 의술을 행하여 濟A하고 救世하는 것을 생 

각하여 잊지 않았으니 나라의 官更이기도 하며 

또한 醫師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醫術로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陳修園은 소년시절에는 스스로 자기가 훌륭 

하다고 생각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였으나 

산에서 나온 이후에는 태도를 바로잡아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단히 겸손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안목 

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學問이 깊고 意志와 氣

漸가 平凡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전형적인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嘉慶 24年(1819年)에 陳修團은 나이가 많 

음을 인하여 고향에 돌아가기를 고하였으니 이 
때 나이가 66세이다. 복건성으로 돌아온 후 福

州에 있는 團山井上草堂에서 한편으로는 학문 

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저술에 집중하여 부지 

7) 林慧光, 上觸書. p. 1097. 
“文章報國 尙俠知命而行 而能馬良醫者 隨在;IJ~以活
人”

8) 簡一짧 ; 本名은 簡雪이고 字는 生白이며 吳縣A
이다. 陳年에 淡뼈한 생활을 즐겨 짧子의 樂이 
있었으므로 一짧라고 號하였다. 著書로는 f醫經

原릅6卷이 있다‘ 

陳修園의 生陣와 學術淵源에 관한 댐究 

런히 쉬지 않았으니 의학올 공부하고자 청하여 

오는 이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쓴 

『陽寒論뽑注』와 『金置要略樓注』 양 책을 주어 

문하생들이 중요한 법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 

하여 醫學敎授를 할 때 門弟子가 매우 많았는 

데 뛰어난 자로 韓步雲, 何觀敵, 林士羅, ff桂,

周易圖 둥이 있다9), 

陳修園의 祖父는 名은 居厭이고 字는 天弼로 

博學하고 醫術에 能하였으며, 父의 名은 廷햄 

이고 號는 二如로 陳修園이 어렸올 때 일찍 죽 

었다. 陳修園의 長子는 元없로 이륨은 없, 字

는 道應 또는 古愚이며 次子는 元障로 字는 道

照 또는 靈石이며 그의 孫子인 心典의 字는 徵

魔이며, 心蘭의 字는 호훔으로 모두 父業을 계 

숭하여 陳修園의 醫學著作을 정리하고 출판하 
는데 힘썼다10), 

2. 陳修園의 著書
陳修園은 淸代의 저명한 醫學家로서 學識이 

淵博하고 醫理가 精密하여 醫學理論家이면서도 

풍부한 臨皮經驗을 갖춘 臨庫家로서 일생동안 

많은 의학보급서적을 집필하였으니 그의 저서 

는 醫學理論에서부터 臨i;R實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언급되어 후세에 자못 큰 

영향을 미쳤다w. 특히 그의 思想은 다분히 復

古主義的인 기풍이 짙어 神農과 黃帝와 件景을 

尊重하여 『內經』, 『神農本草經』, 『難經』, 『陽寒

論』, 『金置要略』 동의 聖經을 중심으로 모든 

이론의 기초를 삼아 尊經에 의거한 著述을 하 

였다. 

陳修園은 또한 r陽寒論』의 大家중의 한 사랍 

으로 저작하거나 편집한 의서가 수십 종에 달 

하는데 그중 『傷寒論樓主』, 『傷寒員方歌括』, 『

9) 洪元植, 中國쩔學史, 東洋醫學맑究院, 서울‘ p.3.'32. 
1이 옳뼈然 丁光뼈, 中醫各家學設, A民衛生出版社.

p.102. 
11) 傳維康, 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海,

m뻐‘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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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沙方歌括』, 『傷寒醫訊申解』 둥은 『傷寒論』의 

연구에 큰 영 향을 끼쳤다12)_ 

陳修園의 저작은 매우 풍부하여 23種, 32 

種, 48種, 50種, 70~運, 72種이 있다고 하나 『

南雅堂醫휩全集』또 다른 이름인 『公餘十六種』

이 실로 陳修園이 저술한 것으로 또한 『陳修園

醫핍 |·六種』이라 하여 후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中에서도 특히 『傷寒論漢注』,

『醫學三字經』, 『體學從*錄』은 後代에 流傳함 

이 가장 廣大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陳修園의 醫學著書는 그 간행되고 인쇄된 판 

본이 많아 녀1國醫學史에 있어서 첫손가락에 꼽 

힐만하다 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긍정적인 저 

작들은 아래와 같다. 이에 필자는 『陳修團醫書

|-六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각각의 책들의 

|셔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CD 『靈素創1要漫注』

펌H~의 同治 4年 z,죄;年(1865年)에 완성되 

었고 총 12권 18편으로 되어 있으며 『靈素集

tt웹j要』라고도 불린다. 

陳修園이 직접 『靈樞』와 『素問』의 내용중 같 

지 않은 성질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채용 

하여 성질에 따라 道生, 廳象, 經絡, 運氣, 望

色, I퍼聲, 問察, 審治, 生死, }派該, 病機 퉁 十

一쨌로 나누어 기술한 책이다. 隔壽와 張介寶이 

쓴 책들의 내용을 선택하여 실었고 注의 내용은 

振소、맹의 설명을 선택하였고 그 사이에 부수 

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실었다. 經답를 천명하고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銀하여 언급하여 후학들 

이 발전할 수 있도록 案內짧劃을 해주는 독보적 

인 몇 안 되는 책으로 『內經』을 공부하는데 있 

어 좋은 參考書箱이라고 할 수 있다. 

『靈索節要灌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 

와 같다13), 

12) 金容辰외 9명, 各家學設(中國簡), 대성의학사, 
서울, 2001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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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修圍醫書』諸種本

『南雅堂醫書全集』

淸- 敎}享堂刻本(題目은 『靈樞提要漢注』라 하 

였음) 

淸 光縮22年 內申(1896年) 珍書藝局銀印本

(제목은 『靈樞素問集注』라 함.) 

1919年 願性室錄印本

@ 『金置要略漢注』

淸代의 嘉慶 25年(1820年)에 완성되 었고 

전서는 모두 10권 25편으로 되어 있다. 

陳修園이 『內經』, 『傷寒論』, 『千金方』, 『外臺

秘要』 동의 책과 明 • 淸代의 諸家들의 精華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채용하여 『金置要略』 各篇

의 經文들에 懶注法을 사용하여 단계에 따라 설 

명하였고 그 精觸를 關發하여 『金置要略』을 이 

해하는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어 후세에 비 

교적 큰 영향을 미쳤으니 淸代의 庸宗海가 『金

置要略漢注補正』과 『傷寒論漢注補正』을 저술하 

여 陳修園의 학술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金置要略漢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 

와 같다14), 

『陳修園醫書』諸本

淸·道光10年 E윌寅(1830年)刻本 

i춤 道光16年 며申(1836年)刻本(附『金置歌 

括』6卷)

淸 道光17年 丁西(1837年)南雅堂刻本

淸 !짧豊5年 Z西(1855年)重慶書業堂校刊本

淸 同治8年 己E,(1869년)繹文堂刻本 

淸 同,光間佛山鎭輪文堂궤本 

淸 光網15年 검표(1889年)光格書屋刻本 

淸 光總18年 王辰(1892年)圖書集成印書局

銀印本에 公餘醫錄16種이 보인다. 

13) 嚴世릎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126. 
14) 嚴世릎 主編, 中國團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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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 光縮21年 ζ未(1895年)聚和堂校刊本

淸 光絡22年 困申(1896年)珍藝書局銀印『陳

修園醫書』21種의 單行本

淸 光縮29年 쫓째(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淸 光網34年 밟申(1908년)寶慶經元書局校 

刊本

:l:}j刻本(題 目 이 回春集金置漢注라고 하였음) 

精妙本(王義相이 뻐l潤하였음) 

1916年 上海光益書局石印『陳修園醫書』72種

의 單行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石印本

1936∼ 1939年 上海大文書局銀印本

世界書局錯印本

1958年 上海科技衛生出版社銀印本

待題定本

@ 『金置方歌括』

淸代의 道光 10年(1830年)에 완성된 책으 

로 全書는 6권으로 나누어지고 歌括 166首로 

되어있다. 

『金置方歌括 • 凡例』에서 이르기를 “每方마다 

歌括의 뒤에 반드시 方解를 더했으며 간간이 

治法과 方法을 두었다.”15)라 하였고 또한 “前

賢名言精論 千古不廳者 本集或手歌中 或千注中

採集不遺 間有未恨於心者 取原文細繹其冒 求其

合於內經 又與難經之言相짧表養 參之千金外臺

之設相發明者 而後補注之”16)라 하여 각각의 方

에 먼저 『金置要略』 原文을 인용하고 다음으로 

歌括을 실었으며 方解를 맨 뒤에 실었다. 그리 

고 千古不變의 聖賢들의 이론을 모두 빠드리지 

않고 채집하여 收錄하고 그 사이사이에 부수적 

으로 자신의 見解나 治驗을 넣었다. 醫書에 나 

타난 말은 비록 뽑近하지만 뜻은 깊고 내용은 

15) 陳修園, 金置方歌括, 陳修園뽑書五十種, 훌北, 
新文豊出版有限公司, 1979. p.384‘ 

“每方歌括之後 必加方解 間有治法方法”
16) 陳修園, 上휩書. p.384‘ 

陳修園의 生陣와 學術淵源、에 관한 冊究

더욱 화려하고 빼어나서 의학계가 더욱 무성하 

게 되었으니 그 內容이 아주 훌룡하면서도 통 

속적이어서 누구나 다 원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F金置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rn. 

『陳修園醫書』諸本

淸 道光16年 며申(1836年)南雅堂刻本 

淸 l밟豊5年 z,西(1잃5年)重慶書業堂校刊本 

淸 同,光間佛山鎭輪文堂궤本 

『公餘醫錄』16種

『南雅堂醫書全集』

淸 光縮22年 內申(1896年)珍藝書局銀印『陳

修園醫書』21種의 單行本

淸 光總29年 쫓!lP(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淸 光縮34年 않申(1908년)寶慶經元書局據 

湖南益元書局本重刻

淸末文林堂刻本

淸刻本

1916年 t海光益書局石印『陳修園醫書』72種

의 單行本

1935年 」=海三星書店石印本

上海總文書局石印本

上海銀章書局石印本

@ 『傷寒論獲注』

淸代의 훌慶 1年(1796年)에 완성되어 全書

는 모두 6卷, 397節이다. 

卷一은 凡例, 讀法, 張件景自序, 辦太陽病服

jJE으로 총 41節로 되어 있고, 卷二는 辦太陽病

服徒으로 총 81節로 되어 있으며, 卷르은 辦太

陽病服뾰 59節, 卷四는 辦陽明病服jJE 80節, 卷

표는 辦少陽病服jJE 10節, 辦太陰病IJ)jfjJE 8節, 辦

少陰病)J)ijJE 45節로 구성 되었고, 卷六은 辦願陰

病IJ)jfjJE 55節, 辦雷짧L病IJ)jfjJE 11節, 辦陰陽易差

17) 嚴世릎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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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勞復 7節, 煙휩喝篇 퉁으로 構成되어 있다. 

張志略, 張錫關가 나누어 놓은 문장의 절을 

따라서 六經의 諸篇에 注를 달아 勞復에 이르 

러서 그쳤으니 平服, 辦服, 傷寒例, 諸可不可

等의 篇은 王~和가 增作한 篇으로 다 그대로 

두되 論하지 아니하고 오직 張件景의 원문에 

대해서만 주를 달아 놓았으니 『傷寒論』의 397 

節은 각각의 一節마다 一法을 이룬다고 인식하 

였다. 그리하여 별도로 體例를 만들고 簡明하 

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를 채돼하여 원문의 가 

운데에 작은 글씨로 懶注를 가해 뭇이 일목요 

연하고 명백하게 하였으며 또한 매번의 一節의 

뒤에 그 법이 있는 곳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

陽寒論』의 정신에 근거하여 節마다 一段으로 

하여 ‘按’, ‘述’, ‘引’ 동의 형식을 채용하여 종 

합적으로 평론하니 經義를 通陽하게 하여 배우 

는 사랍으로 하여금 익히고 외는 데 즐겁게 하 

였다. 그리하여 “짧”자라는 글자에 특별한 뜻 

이 있는 것이다. 

本書의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陽寒論』 經文의 完整性을 重視하였으며 

章을 갈라서 句를 나누는 錯簡重訂派를 反對하 

였다. 

@ 寒뾰과 熱효에 모두 直中이 있다는 學說

을 提示하였으니 直中이 모두 寒뾰이라는 세상 

의 通論은 그릇된 것이라 認識하여 直中의 病은 

寒熱二氣의 變化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 張志願파 張錫뼈 二家가 陽寒論을 細究한 

學說을 遺하여 표運六氣의 原理를 使用하여 六

經病을 關發하였고 아울러 內經의 標本中氣의 

學說을 運用하여 六經의 傳變을 解釋하였다. 

『陽寒論樓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18), 

『陳修園醫書』諸本

淸 옳慶25年 E환辰(1820年)刻本 

18) 嚴世뚱 主編, 中國醫籍適考, 서울, 醫聖堂,
1993.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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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 道光間刻本

淸 同治元年 王않(1862年)經輪堂刻本 

淸 同治元年 짧壽堂刻本 

淸 同治6年 丁찌J(1867年)善成堂刻本 

淸 同治8年 겁E.(1869年)廣州同文堂刻本 

(附『長沙放歌括』)

淸 光縮15年 B표(1889年)江左書林刻本 

淸 光縮22年 며申(1896年)珍藝書局짧印本 

淸 光觸24年 여成(1898年)善成堂意記刻本 

淸 光觸27年 辛표(1901年)三味書局刊本 

淸 光編34年 여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 

刊本

又同年福記印本

『醫學初階』

淸刻本

漢文書局刻本

益元書局刻本

뺑古山房刻本 

妙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石印本

1938年 t海大文書局銀印本

上海世界書局銀印本

® 『長沙方歌括』
淸代의 嘉慶 13年 여辰(1808年)에 완성되 

었으며 6卷으로 되어 있고 歌꿇은 112首가 있 

다. 全書는 方名으로 網을 삼았고 每首의 揚

方아래에 먼저 『陽寒論』원문을 팔어 놓고 그 

처방의 主治 病證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조성약 

물과 용량 및 熹服法을 실었다. 詩歌형식을 따 

라서 내용올 표현했으며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요점을 밝혀 기억하고 암송하기에 쉽게 하였 

다, 맨 뒤에는 按語를 더하여(그 중 반 이상은 

陳짧이 加한 것임) 주요한 方義를 밝히고 분석 

하여 독자가 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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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沙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19), 

淸 題慶13年 여辰(1808年)天禮聞刊本 

南雅堂家刻本

『陳修園醫書』諸種本

『公餘醫錄』十六種本

『韓園醫學六種』本

淸 同治5年 며寅(1866年)古吳樓民刊本 

淸 光總10年 甲申(1884年)江西書局刊本

淸 光縮14年 여子(1888年)重刊本 

淸 光縮22年 며申(1896年)珍藝書局짧印『陳 

修園醫書』21種의 銷印單行本

淸 光總29年 찢B"P(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淸 光觸30年 甲辰(1904年)上海經香關書莊

石印本

淸 光縮33年 T未(1907년)巴團善成堂校刊本 

淸 光縮34年 J:X;申(1908년)寶慶經元書局궤本 

淸文林堂刻本

願古山方刻本

文奎堂刻本

淸刊本

1916年 t海光益書局石印『陳修園醫書』72種

의 銀印單行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南務印書館陳修園醫書40~重의 銀印單行本

r南雅堂醫書全集』單行本

@ 『醫學寶在易』

淸代의 道光24年(1없4年)에 완성되어 총 8 

卷으로 되어 있다. 

本書는 한 편의 經合的인 醫書라고 할 수 있 

으니 理論에서부터 臨1*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 

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술되어 있다. 

一卷은 廳B빠易知, 經絡易知, 四앓易知, 運氣

易知의 四節로 구성되어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지식에 대하여 簡述하였고, 二卷에서 四卷까지 

19) 嚴世릎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575. 

陳修園의 生陣와 學術淵源에 관한 돼究 

는 表證, 홍證, 寒證, 熱證, 實證, 虛證 等의 

각각의 형태의 族病의 發生과 發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고 每번의 病의 끝에 歌앓로써 

要領을 표시하여 記憶에 편하게 하였다. 五卷

에서 七卷까지는 상술한 諸類의 病에 대한 各

類의 方簡j를 실었고 더불어 方의 뒤에 各家의 

本方方義資料를 기재하였다. 八卷에는 外備諸

方을 더불어 채워 넣었다. 혹자들이 묻기를 醫

道가 심히 어렵거늘 어찌 책의 이륨을 『醫學寶

在易』라 하였는가 하니 陳修園이 이 책의 凡例

중에서 말하길 “이 책은 『神農本草經』, 『內經』,

『難經』, 『{뿌景』, 『千金方』, 『外臺』, 『聖濟』, 『

活A』 동 각 책의 精華와 元明代의 諸家와 그 

당시의 賢A의 著作들을 채집하여 그 精牌만을 

가린 것이 千百言이오 또한 당시의 비교적 알 

기 쉬운 말로서 표현하여 사랍 사랍마다 가히 

같이 훤히 알 수 있도록 하니 그런즉 평소에 

의학을 익히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우연히 병을 

얻었을 때 증상을 보고 가히 약을 사용함에 실 

낱만큼도 틀리지 않도록 하여 그 妙理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書中에 

다시 “七言”으로 詩歌를 붙여서 初學者들이 원 

기 쉽도록 하였다. 本書의 理法方藥은 모두 그 

개념을 짧고 간단히 하여 그 뭇의 어려운 것을 

후학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쉬우나 

쉽지 않고 어려우나 어 렵지 않은 것이다. 그래 

서 이름하기를 『醫學實在易』라 하였으니 가히 

의학에 入門하는 지름길이 되도록 하는 책으로 

의 價植가 있는 것이다. 

『醫學實在易』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21), 

20) 林慧光, t播書, p.537. 
“此書採集 神農本經 內經 難經 件景 千金 外臺 聖
濟 活/\各書之精華 及元明諸家 時賢著作 擇其*￥
者約千百言予R뼈之中 而X以時%簡近之語버之 
AA可以共曉 ~p素未習醫 偶然得病 盡可按證用藥
絲훌不錯 妙1E밟而易知也“ 

21) 嚴世릎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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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1IE堂刊本

『陳修園醫書』諸i種本

『醫學f更覺』本

해 道光24年 甲辰(1잃4年)光華堂刊本 

消 I없뿔10년 Di! 申 (1860年)三上堂刊本

i'f!j· 光網22年 ~申(1896年)珍훨書局짧印 

i'FJ 光絡r29年 쫓!7~(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淸 光絡33年 丁未(1907년)巴뽑善成堂校刊本 

땀 光MJ-34年 [I(; 申 (1908년)校刊木 

해光總ra1孫演遊士刊本 

漢文펌局印* 

뺑낀f山 )]刻本 

1935年 .J:M::즈星書店石印本 

L悔大文휩局印木 

1959年北京人民衛生出版社짧印本 

@ 『醫學從짧錄J 

해代의 경옵慶24年(1819年)에 완성되었으며 

全콤는 8쌀 40篇으로 구성되어 었다. 

l서科쩨病을 論治한 專門書籍으로 이 책에서 

論한 바의 각 病앞은 『|져經』과 『難經』, 그리고 

깨깡의 [}~說평답를 l빼發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역대 體家들의 經驗을 널라 取하고 여기에 

자신의 뒷j때!를 없附하였다‘ 책의 !청容은 簡明

하여 명확히 요지를 찌르고 있고 깊이 파고들 

어 쉽게 설명했으며 論治를 함에 있어서는 偏

俠된 것은 잘라내고 I짧皮에서 실용할 수 있는 

적당한 1음;fJ을 선돼하였다‘ 폼中에 各各의 內

科病의 辦證뻐治어) 대하여 件景의 論述을 강 I ffl 
하여 ~-mi혀 설명하였고, 혹은 『傷뽕論』과 『金

l쩔要略』 중에 있는 方藥을 선택하여 病뾰을 治

願하는 準則으로 삼았다22)_ 

內科의 해’見病뾰과 아울러 觸A雜病의 辦治

1J法을 論述하였으니 각각의 病흙에 먼저 病因

과 病햄와 治法의 개요를 서술하였고, 다음에 

1993. p.3152. 
22) 劉德榮r r훌훌學從짧錄』論治內科雜病給옳, 福建

中醫藥, 1992年 3期.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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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IJ1. 그 다음엔 方藥을 서술하였다. 그 변증 

의 방법은 모두 古하||을 遺하였으니 廳立薦, 王

金遭, 趙養奏, 張景톰, 張石碩, 李時珍, 李士

材, 輸嘉言 동의 八家의 없을 앞서 나열하고 

件師의 法을 뒤어 설어서 深뺏한 뜻을 알기 쉽 

게 표현하였다. 

書題를 『醫學從됐錄』이라고 名한 이유에 대 

해서는 륭孫인 心典이 말하기를 “先大夫께서 

長沙의 醫學음 이어 받아 일생동안 精力을 다하 

여 『傷寒論漢住』, 『金置要略團住』 동 책을 저술 

하였으며, 다시 餘力을 다해 長沙의 $$證法을 

모으고 『千金方』과 『外臺秘要」 이하 諸方書 둥 

을 더하여 『醫學從짧錄』 8卷을 執筆하였다, 대 

개 오로지 經에 나온 方만을 이용하여 꿨人들을 

위험하게 할까 하여 특별히 내용을 降하여 從累

이라 하였다.”앙)라고 말하여 본서가 명명된 것 

이나 본서는 알기 쉬울 뽕만 아니라 寶用的인 

價植까지 있는 것아라고 할 수 있다. 

卷一은 휩i=p風liE, 中風續論, 類中風在, 虛

勞, 虛勞續論이 있고, 卷二는 P$漸, 據散, l해 

따, P~:/!E, 鷹裡, m:/!E을 論하였고, 卷三은 i파 

精, 'tJ1' 白獨, 1홍閒五椰, 心痛, 眼中上下諸痛, 心

痛續論, i뭘uJ.:, 1맨팽을 論하였으며, 卷四는 極,

廠, 廳, 狂, 뼈, 웠흉癡, 爛liE續論, 뻐氣, 없量, 

頭痛을 論하였고, 卷五는 隔距反뽑, k흉liE, 휴U 

liE, 흉”~續論을 論하였으며, 卷六은 傷暑, 睡

뾰, n톨liE, 消獨, 願痛, El 1千짧ff을 論하였고, 

卷七은 ill!:鴻, 風陣慶, 願像風, 뼈l氣를 論하였으 

며, 卷八은 歸人雜病方, 傷寒附法, 傷寒府法補

를 論하였으며 網/\雜病方篇에서는 編女의 月

經不調, 빼編, 閒經, 帶下, 姬飯病, 塵後諸病

빛 缺%, 와癡, $!,擺, $!,樓, 1L1휩 동의 $!,房族

愚의 辦證‘治法을 論述하였으며, 傷寒附法과 傷

23) 陳修園, 醫學從聚錄, 陳修園醫書五十種‘ p.256. 
’‘先大夫醫學宗長(lji、 一生精力在陽寒論짧主金置要略 

漢主等書 復μ餘力 集長생;觸證法 算取千金方外臺
秘要以下諸方書 웅*흉흉學從~錄八췄 옮恐專用經方 
之嚴짧 特降而從果i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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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附法補는 雙解散, 防風通聖散, 꽃흉解JllL陽 

퉁의 金元以來의 著名한 方劃들과 陳修園의 臨

距經驗을 歌꿇形式으로 紹介하였다. 

T醫學從짧錄』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24), 

『陳修園醫書J諸種本

淸 道光25年 ιB(1845年)刊本

淸 道光間刊本

淸 光觸34年 [§申(1908년)寶慶經元書局刊本 

南雅堂藏板繹文堂發兌

1957年上海衛生出版社刊本

@ 『女科要릅』 

淸代의 道光 21年(1841年} 에 완성되 었으 

며 全書는 모두 4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卷은 調經과 種子를 論하였고, 二卷은 na 
前을 論하였고, 三卷은 옳後를, 四卷은 雜病과 

外科를 論하였으니 上述한 編塵科 接愚과 더불 

어 常見하는 外科 病證을 상세허 論述하였다. 

『金置要略』을 正法으로 삼아 뚫元方, 陳덤明, 

朱판樓 동 諸家의 짧을 깊게 살펴 지극하 자세 

하고 정멸하였다. 病機를 講解함이 간명하고 

투철하며 附方을 실용적으로 選하였으니 환의 

학의 歸人科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參考書가 될 

만하다. 

『女科要음a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마띔. 

淸 道光20年 康子에셔 辛표年(1840∼ 1841 

年)南雅堂藏板

『陳修園醫書』諸種本

뺑‘古山方刻本 
淸 光總22年 困申(1896年)珍藝書局校印陳

24) 嚴世효 主編, 中國醫籍適考, 서울, 醫뿔堂, 
1993. p.3157. 

25) 嚴世흘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963‘ 

陳修園의 生뚫와 學術淵源에 관한 따究 

修園醫書21種單行本

淸 光絡33年 丁未(1907년)巴簡善成堂刻本 

淸大文堂刻本

淸文英關刻本

淸떨文堂刻本 

淸益元書局刻本

淸刻本

淸石印本

民初印本

1935年 t海三星書店石印本

銀章書局石印本

上海大文書局印本

1959年 /\民衛生出板社銷印本

@ r神農本草經讀』

淸代의 흥홈慶 8年(1803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4卷으로 구생되어 『神農本草經」의 上,

中, 下 365品 중에서의 常用하는 藥物 160~運

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약물에 대한 內容說明은 가까이로는 張

志聽, 葉桂 兩家의 설을 取하였고 간간이 徐大

權의 說을 採用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었 

다. 全書는 『內經』의 뭇과 『蘭寒論』의 法을 顧

會實通하여 本草와 임상처방을 연구함에 있어 

서 반드시 갖출 만한 가치가 있다. 

『神農本草經讀J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 

와 같다26), 

淸 嘉慶8年 찢玄(1803年)樓花書屋刻本 

淸 同治7年 成辰(1868年)個興堂刻本

淸 光觸13年 丁홍(1887年)五福堂刊本 

淸 光編15年 己륨(1889年}刻本 

淸 光觸27年 辛표(1901年)新花三味書局刻本 

『陳修園醫書a諸種本

桂雲堂刻本

總古띠方刻本 

26) 嚴世릎 主編, *國醫籍通考, 서울, 톨훌聖堂, 
1993. p.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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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書局刊本

淸 光絡32年 內午(1900年)石印本

淸 光總34年 않申(1908년}章福記右돼本 

民國聞佛山鎭賴文堂刊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1937年 t海大文書局印本

_l;海會文뿔局石印본 

圖뿔集成티l書局짧~n本 

文盛뿔}굉삶}印本 

@@ 『醫學三.字經』

淸代의 꿇慶 9年(1804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4卷으로 구성되어 였고 29門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163方이 실려 있다. 

本書의 **徵은 르字歌많로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註釋과 說明을 덧붙여서 독자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記憶하기 편하게 하였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記憶하기 편하꺼l 함과 동시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 책온 매 

우 중요한 醫學탱慶讀本으로서 醫學의 普及과 

入門敬育에 있어서 매우 鼓舞的인 作用을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實用價植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卷一은 醫學의 發展史를 詳細하거l 說明하였 

으니 ‘醫學原流’중에 『靈樞』, F素問』, f難經J, 『

傷寒-論』, 『金置玉않經』, 『千金方』, 『千金寶方」,

『外臺秘要a 및 金元四大家와 明, 淸代의 著名

한 醫家들의 主要學術特徵과 著作을 紹介하였 

고, 卷츠는 中風, 虛勞, 核懶, lit~. 빼IJE, 心

)뼈痛뼈힘, 隔食反몹, 氣탬, 血徒, 水睡, 眼滿훌훌 

|恨, t향JJE, i'l'tl뽑, n효量, @훌만(~띤뺑), 廳狂, 五껴* 

癡閒/*白潤道精, j(Ij氣, 俠散, 消獨, 陽寒盛훨, 

歸)\經塵雜病, 小兒病 等의 臨1*各科의 常見病

들의 i1E狀, 談斷과 治擬 풍의 內容을 개괄적 

으로 서술하였으며, 第三과 卷四에서는 書中에 

서 설명한 각종의 病證에 대한 方뼈를 소개하 
여 163方藥을 자세히 論하였으나 흉附樓, 補

다l益氣陽, 二陳樓, 歸牌揚, 四物樓, 小建中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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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味地黃11., 週遺散, 保生無優散, 人흉敗毒散, 

神聖群盛와, 蘇子降氣樓, 五皮軟, 淸暑益氣編,

四神J.L, 溫願樓, 龍願짧8꾸揚 둥의 名方과 『陽

寒論』중의 모든 處方이 그 가운데에 수록되어 

醫者가 學習을 함과 또한 臨皮에서 參考하여 

應用함에 도움을 주었으니 理짧이 있으면 處方

이 었고 仔細한 부분이 있으면 簡略한 부분도 

있고 약물의 加減 運用및 願服의 방법까지도 

균동히 서술하였다. 또한 書中에 附錄으로 四

卷末에 陰陽, 廳服, 經絡, 및 望聞問切의 四該

과 五運六氣 둥의 韓醫學의 基鍵理論의 要地를 

간명하게 설명하였으니 言語는 깔끔하고 정련 

되어 읽기와 기억하기에 편하게 되어 入門書로 

서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다 근 二百年 동안 

모두 30여 차례나 출판되어 대략 5년마다 再

版되어 간행 次數와 版本이 매우 많으니 이는 

慶代로도 醫學著作중에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醫學三字經』으로 인하여 사랍들이 기 

뻐하고 그로 인하여 팡범위한 영향을 받았으니 

그 내용이 실로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하였 
으나 야로 인하여 醫學界가 더욱 발전하게 되 

니 실로 의학에 入門하는 좋은 업문서이며 또 

한 의학을 좀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스 

숭이자 친구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醫學三字짧』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영). 

T陳修園醫書』諸種本

淸 嘉慶9年 甲子(1804年)南雅堂刊本

淸 嘉慶9年 甲子(1804年)經國堂重刊本

淸 嘉慶9年 甲子(1804年}械那樂取堂重刊本

淸 嘉慶9年 甲子(1804年)刊本

淸 光緣27年 辛표(1901年)新花三味書局校 

刊本

淸 光觸33年 丁未(1907年)善成堂刊本

淸 光續34年 여$(1908年)寶慶經元書局校 

27) 嚴世효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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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本

淸敎淳堂刻本

淸巴川文淵關版

友文堂版

『醫學便覺』

雙流張£刊本

淸刻本

刻本

妙本(有附緣一卷}

漢文書局校印本

鴻文書局石터]本 

廣益書局石印本

石印『陳修園醫書70種』單行本

1935年三星書局石印本

1939年大文書局印本

1954年銀章書局石印本

1956年A民衛生出版社影댐]本 

1956年上海衛生出版jft짧印本 

@ F時方妙用』

淸代의 嘉慶 8年(1803年)에 완성되었으며 

전서는 4권으로 구성되였다. 

第一**의 卷首에는 望, 閒, 問, 切의 四該의 

요점과 中風, 據7'IE 동을 서술하였고 第 二, 三,

四췄에서는 歷代醫家와 陳修園의 개인적인 경 

험을 없合하여 42종의 常見病뾰의 病理, 7'!£j밟 

와 、治法, 方藥 동의 내용을 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關發하고 있다. 내용은 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臨皮實用에 적합하 

게 하여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다. 

r時方妙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잃), 

『陳修園醫書a諸種本

淸刻本

味根齊小字本

28) 嚴世릎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 p.3147‘ 

陳修園의 生灌와 學術淵源에 관한 陽究

友文堂藏本

淸敎原堂刻本

淸積古堂刻本

文奎堂藏版

淸 光緣13年 丁갖0887年)務本堂1JJ南雅書 

屋本刊行

淸 光觸18年 王辰(1892年)圖書棄成印書局

銀印本

淸 光續22年 困$(1896年}珍靈書局銀印本

淸 光觸27年 辛표(1901年)新花三味書局校 

刊本

淸 光觸34年 여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 

刊本(郞 三味書局版)

益元書局刊本

銀章書局石印本

@ 『時方歌括』

淸代의 嘉慶 8年 辛西(1801年}에 완성되었 

으며 全書는 상하 2권으로 나뉘어져 었다. 

庸 • 宋 oJ후의 常用方빼 108首를 收鍵하고 

성철에 따라 補可技弱, 重可鎭住, 輕可去實, 宣

可決獲,通可行體,뻗可去閒, 網可去훌,敏可固 

脫. 演可潤操, 操可去爾, 寒能觸熱, 熱可制寒

等의 十=類로 나누어 各方의 造成, 主治, 藥

理, 加減에 대하여 --이 해젤하였다. 全書는 

야치를 간명히 요약하였으며 文字 역시 쉽고 

世洛에 통할 수 있게 하였고 歌짧 역시 명랑한 

운율이라 한의학의 初學者들에게 적절한 참고 

가 될만하다. 

『時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29)_ 

『陳修園醫書』諸種本

淸文奎堂藏板本

淸友文堂藏板本

淸種購書屋重刻本

29) 嚴世릎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뿔堂, 

1993. 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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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양桂혈윷藏板本 

淸積i감堂刻本 

淸 光絡22年 며$0895年)珍藝書局錯f:l;t 

j)!;· :J't縮:Of”本〔複附 f景if꿨i方앓」〕 

經][;堂刊本

益커;뽑局刊本 

文짧樓藏板本(六卷) 

商務라]書館티1本 

1916年石印본 

民國問」;梅瑞章書局石印本

土海鋼章뿔局印木 

1956年 λ民衛生出)없麻影f.ll本(與『時方뺑用』 

合訂)

『南쩌t1솥醫畵全集」 

『公餘醫錄』

@ ':lnf곱폈f方표」 

댐i~의 嘉慶 7年( 1802年)에 완성된 책으 

로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陳修園이 景ffi이 스스로 創方한 186 首의 
新)j을 가자고 여전히 補, 和, 攻, 散, 寒, 熱,

떠, l7SI의 i\陳으로 나누었다. 전서는 『陽寒論」

및 『꽤l짧本草經』 둥의 경전의 要冒를 따라 辦

證論펌와 理法方藥과 藥物tmn힘制 풍의 방면 

올 186방에 걸쳐 두루 評하였으니 주장한 내 

용이 융통성이 있어서 실제와 절실히 들어맞아 

당시의 溫補의 뺑端에 織Ti;?_을 가하여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러나『景톰新方」에 매해서 지나 

치게 팽하하고 칭찬은 적고 침자어는 어휘의 

운용에 있어서 편격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야 

보인다. 

陳修園의 역학사상은 徐靈船와 비슷하여 復

古思想oJ 매우 두드러졌으나 『景굶新方끓 . 1J 、

강 l』에서 아르걸 “徐靈服有醫實짧-書 짧趙~之 

m庸不足責 g~負一時之望而嘉之 명O流毒無有 

已時 ,쩔賞道;Z罪大子寫짧者 則向者之新方註解

월容好存-乎 因效徐靈船꺼j 著新方많四卷 知者必

千3;屆處蠻金之苦心옳”30)이라 하여 徐靈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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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實&£」을 지어 전적으로 趙敵可를 공격했는데 

陳修園도 역시『景ffr新方꿇』을 지어 전적으로 

張景폼을 공격하였다31) ‘ 

『景 ffi뽕r::JJ.Q』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32). 

『陳修園醫書』諸種本

淸 道光10年 康寅(1830年)刊本

淸 光績9年 쫓未(1883年)仁和흉民刊『爛園 

鍵書』本

宏道堂藏板刊本

『陳修園醫書72種」單行本

淸 光網22年 內申(1896年)上海珍藝書局銷

f-P;本

民國間商務印書館銀f-P本

待흉옳定* 

@ 『傷寒直方歌括』

i庸fl;;의 道光 21年 辛표(1841年)에 완성되 

었으며 全書는 6卷으로 구성되었으며 14篇에 

96首의 歌括로 되어 있다. 

全書는 六經으로 網을 삼아 每- 篇에 우선 『

傷寒論』의 주요 條文을 精選하여 六經에 대한 

潤義와 辦證과 治擔의 大法을 개괄적으로 소 

개한 이후에 按語의 形式으로 다시 楊方의 應

用價順를 설명하였다. 

本書와 『長沙方歌括』은 모두 진수원이 『陽寒

論』획 i흉1f의 지삭을 普及하기 윈하예 著作한 

것으로 ~書는 歌括의 여랴 목차와 歌詞內容이 

f폐함을 제외하고는 兩書의 編制方式과 주요 

사짱의 方面해 있어서는 각기 중점을 두는 바 

가 였었으니 『長생〉方歌括J은 『陽寒論」의 原楊

의 先後次序로 기본을 삼아 編制하였는7} 하변 

30} 林慧光, 上根書. p. 964‘ 

31) 洪元植 • 尹願烈, 增補뎌j國醫學史, 서올, 一<P社,
2001. p.445‘ 

32) 嚴世줍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題聖堂,
1993. 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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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는 條文에 구애함이 없이 方을 같은 類로 

나누는 形式으로 編制되었다. 즉 『長沙方歌括』

은 臨證應用어l 중점을 두었고 『傷寒直方歌括』

은 理論을 關明함에 중정을 두었으니 兩書는 

각기의 특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하 

는 부분이 있다. 

『傷寒員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 

와 같다잃}. 

T陳修園醫書』諸種本

『公餘醫錄十六種』本

淸 道光21年 辛표(1841年)**本 

淸 道光28年 /X;$(1없8年)陳廷夢妙、本 

淸 !成豊9年 己未(1859年)三山林民校刊本

淸 光錯元年 Z,$;(1875年)南雅堂刊本

淸 光縮22年 內$(1896年)珍藝書局錯印本

淸 光縮31年 ζB(1905年)南務印書館銀印本

淸 光總34年 밟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 

刊本

決根齊刻本

三味書局刻本

빼南醫局刻本 

淸刻本

1916年 上海廣益書局石印本

1935年 t海三星書局石印本

@· 『傷寒醫11#륨解』 

淸代의 道光 1年 辛B(1821年)에 완생되 

었으며 全書는 모두 6卷으로 구성되었다. 

陳修圍의 曉年의 著作으로 이는 진수원이 『

陽寒論』을 !if!究함에 있어서 精華가 되는 書

籍이다. 六卷은 六經排列로 按하여 全書를 『內

經』의 理論에 根據하여 標本中氣와 經絡學說을 

基健로 삼아 종합적으로 演繹하는 方法을 이용 

하여 『陽寒論』 각 篇의 條文을 파악하고 不同

한 내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약간의 단락을 

33) 嚴世릎 主編, <tr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573. 

陳修園의 生灌와 學術淵源에 관한 뻐究 

按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각 條文間의 

상호관계와 구별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변종의 

요점을 제시하여 배우는 자가 능히 그 내용을 

貴通하고 顧合하여 그 要읍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本書는 陳修園이 평생동안『陽寒論」을 

연구하여 心得한 내용들이 集大成되어 있는 책 

으로 상당한 학술적인 價植를 갖추고 있어 「

優寒論』을 공부하는데 있어 參考書가 된다. 

F傷寒醫짧$解』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 

와 같다얘). 

『陳修園醫書』諸種本

淸 成豊6年 因辰(1856年)刻本

淸道光間刻本

淸 光觸18年 王辰0892年)圖書集成印書局

銷印本

淸 光縮29년 찢:!1P(1903年)湖南書局刻本 

淸 光觸31年 ζB(l905年)南務印書館짧印本 

淸 光網32年 內午(1906年)吳閒醫學會印本

淸 光觸34年 않申(1008年)寶慶經元書局校 

刊本

味根齊刻本

1916年 t海廣益書局石印本

1936年 j二海大文書局銀印本

1958年 上海科技衛生1:1:1版社짧印本 

-- r十藥神書注解」
淸代의 I행$ 6년 內辰(1856年)에 완성되었 

으며 一卷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陳修園이 元代 흉可久의 저작인 『十

藥神書』를 關發한 것으로 흉可久의 原著에는 

다만 結核(짧뾰)의 處方 十條만을 나열하였을 

뿐인데 陳修園은 개인의 臨皮經驗을 결합하였 

고 每方및 周楊俊의 舊注 후에 評注를 더하였 

으니 자신의 독특한 見解를 덧불여 原書의 내 

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後學 林壽萱 또 

34) 嚴젠t릎 主編, 며國뽑籍遭考, 서울, 醫뿔堂, 
1993. p.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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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휠中 方뽑j에 題律을 달아 歌括로 만들어 더 

욱 책을 완전하게 하였다. 『十藥神書』는 虛揚

으로 因한 樓徒을 論述한 專門書籍으로 書中에 

樓앞 處方 10條를 열거하여 후세에 樓훈을 다 

스림에 반드시 쫓아서 참고할 만한 法이 있으 

나 陳修園은 1惠著의 基魔위에서 자신의 臨皮經

驗을 결합하여 『十藥神書注解』를 완성하였으니 

그의 짧뾰을 다스리는 見解를 깊여 알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f藥神휩注얘r~』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 

와같다%). 

『陳修園醫害』

ti~ 成뿔7年 TE.0857年)文奎堂鋼本

淸l朱根齊刻本

해j敎!탠堂刻木 

때l南醫局刻本(附『靈素集注~要』2卷) 

消 光隨15年 러표(1889年〉千없堂刻木 

i품 光續18年 主辰(1892年)上海圖書集成書

댐針印本 

해 光縮22年 內$(1896年)珍藝書局銀印本f

陳修園醫폼』21種의 單行本

1956年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

以t의 16積의 著作은 陳修園oj 앨생동안 

騎E힘을 jiff究한 版絡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 

으니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內經』에 대 

한 연구서는 『靈素節要漢注』가 았고, r傷寒論』

에 대한 연구서는 『傷寒論團注』, T陽寒圓方歌

:r;r; 』, 『長싸、方歌括』, 『傷寒醫談申解』가 었으며, 

『金置要略」에 대한 연구서는『金置要略獲注』, j' 

金價15歌括」이 있으며, 『神農本草經』에 대한 

연구서는 『神農本草經讀』이 있으며, 일종의 醫

學入門書로 의학의 밟豪普及에 관한 저샤로는『 

35) 卓家和, 從rT藥빼1書注解』探討뼈修園治擁的見 

解, )])암!建中짧藥, 1992년 3期, p.39. 
36) 縣빠즙 主編, 中國흉흉籍通考, 서울r 醫聖堂,

1993. 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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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實在易」, 『醫學三字經』, 「時方歌括Jo] 있 

으며, 線合醫學書籍으로는 r醫學從짧論』이 있 

고, 歸A科 醫書로는 『女科要冒』가 있으며, 批

評書로는 『景폼新方많』이 있다. 

陳修團의 醫學 著書는 16睡에 그치지 않으 

나 유감스럽게도 以上의 16種을 제외하고는 書

덤에는 보이나 出版된 刊本이 없고 혹 궤行本 

야 있어도 아름이 불어있지 않으니 의문스러운 

점이 심히 많다. 예를 들변 『醫醫偶錄」은 일찍 

이 『珍本醫書集成』에 더하여져 있었고 『長樂縣

志』에도 또한 oJ 책의 이륨이 있었다. 다만 『

醫醫偶錄』과 『筆花醫鏡」(道光 4年 江뼈敵 著)

은 그 내용이 거악 같았으니 吳去族아 일찍이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悔上에서 나온후 다시 

T筆花醫鏡』과 충분히 비교하여 보니 같은 부분 

이 열중 아홉이었다”라고 하였다%). 즉『珍本醫 

書集成』에 실련 『醫醫偶錄』은 序, 凡例, 卷一,

識一字便寫醫說, 張飛購運氣不足戀說과 四卷의 

卷末의 附錄인 平人延年要품六則을 제외하고는 

그 正文 내용이 『筆花醫鏡』과 서로 같았고 단 

지 次序딴이 달랐다‘ 그리고 이상의 16種을 제 

외화고 또한 18種, 23種, 32種, 48種, 60種,

?Of행, 72種 等의 각기 다른 板本을 포괄하고 

었는데, 이는 바로 장사꾼이 讓利하기 위해 마 

음대로 횡훌集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의는 없다. 

3. 學術淵源

(1) 『內經』을 존중하고 件景을 法하였다. 

『醫學三字經 • 醫學原流』에서 말하기를 “醫學

의 시작은 l뼈伯과 黃帝에서 根本하여 『靈樞』,

『素問」을 지었고 『難經』이 나와 더욱 盛大해 

졌다. 漢末에 南陽인 때景이 있어서, 六經을 

$$하고 聖道를 數하여 F傷寒論』을 짓고 F金置

要略』를 남겨 악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드라우 

고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잃) 라고 하여 한의 

37) 林慧光, 上揚書‘ P‘11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학의 이론체계의 형성은 『內經』과 『難經』에서 

출현하였음을 알렸고 『神農本草經』과 『陽寒論』

을 통해 臨皮用藥과 辦證論治의 기초를 다졌으 

니 후세의 各家學說流派의 나쉽은 모두 經義에 

근본을 두고 여기에 자신의 臨皮經驗을 토대로 

하여 여러 流波들이 형성되었으니 醫經이 근원 

이 되고 後世各家學說은 지류가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陳修園은 『內經』을 매우 尊重하 

고 몇尙하여 “무릇 醫家와 『內經』과의 관계는 

마치 偏家와 四書와의 관계와 같아서 日月과 

江河가 萬古에 廢하지 않는 것과 같다.”39)라고 

강조하였으며 『內經』을 받들어 법도로 삼아 변 

하지 않는 이치라고 인식하였다. 

陳修園은 당시의 의사들이 뼈伯과 黃帝의 本

冒를 멀리하고 臨證에 단지 소량의 套方으로서 

病을 統治하는 폐단을 바라보며 또한 큰소리로 

근심하며 탄식하며 말하길 “理致를 內經에서 

본받지 아니하고 治法을 빼景에 익숙히 하지 

않으면 비록 우연히 맞더라도 또한 변하지 않 

는 법도가 아니다.”4이라고 하여 陳修園은 件景

의 學說을 지극히 몇尙하였으니 醫家에 있어서 

의 件景은 {需家에 있어서의 孔子와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2) 가까이로는 張志願과 高士宗을 계숭하 

였다. 

陳修園은 오직 張志願과 高世批 두 사랍에게 

진심으로 경탄하여 『醫學三字經 • 醫學源流第一

』에서 말하기를 “大作은 오직 鍵樓 밖에 없다 

.”41)라고 하였고, 注에서 말하기를 “張志總의 

호는 隱f港이고 高世햄의 호는 士宗으로 둘 다 

모두 漸江省 錢塊 사람으로 康熙년대에 二公은 

동시대에 醫學을 배웠고 世顧와 더불지 않고 

38) 陳修園, 醫學三字經, 陳修園醫書五十種. p.37. 
39) 林慧光, 陳修圍醫書全集. p‘ 3. 
4이 林慧光, 上觸書‘ p.1101. 
41) 陳修園, 醫學三字經, 陳修園醫書五十種, p.39. 

陳修園의 生進와 學術淵源、에 관한 맑究 

오로지 문을 닫고 책을 저술하여 후대에 道를 

傳함을 계획하였다. 注를 한 바의 『內經』, 『本

草經』, 『陽寒論』, 『金置』 퉁의 책은 각각 手眼

을 出하여 前A이 未發함을 發하였으니 漢代

이후에 제일의 책이다.”42)라고 하였다. 

陳修園의 學術!ff究上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사고의 맥락과 방법이 張志願이 학문하는 방법 

과 더불어 일치하는 바가 많으니, 例를 들면 

張志總이 {몸山堂을 열어 同學과 門λ‘ 수십 사 

랍에게 講學하였고 공동으로 醫學을 깊이 연구 

하여 차례차례 『黃帝內經素問鎭注』, 『黃帝內經

靈樞集注~. 『陽寒論集注』, 『金置要略鎭注』, 『陽

寒論宗印』, 『本草뽕原』, 『{몸山堂類辦』 풍의 책 

을 著作하여 『內經』, 『傷寒論』올 연구한 것과 

陳修園이 홈山井t草堂에서 講學하고 아들과 

손자 및 門A 수십 A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醫

學經典著作을 !ff究하고 整理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저작의 품격이 유사하였다. 

『靈素節要漢注』는 대략 張志願의 說을 취하 

고 간간이 자신의 說을 실었으며 『陽寒論뽑 

注 • 凡例』중에 말하길 “오직 張志聽과 張令짧 

二家만이 원문을 따라 註解를 하였고 비록 간 

간이 억지스러움이 있으나 죠運六氣, 陰陽交合

之理를 천발하여 {매景 自序의 『內經』『九卷』r陰

陽大論』을 擺用하였다는 내용과 合하여 내가 

가장 탄복한 것이 되었다. 지금 二家의 章節을 

구분함을 照하고 원문에 懶法을 이용하여 小注

를 달고 =家의 說을 위주로 하였다.”43) 라고 

하였다. 『陽寒醫끓申解』는 張志願의 “六經氣化

說”의 기초상에 자신의 돗을 發揮하여 이루어 

졌고 『神農本草經讀』은 오로지 葉桂와 張志뺑‘ 

의 兩家의 뭇을 취하였고 간간이 徐大樓의 짧 

을 채용하여 자신의 뜻을 發明하였다. 

이렇듯 陳修園이 의학을 연구하는 역사적인 

연원을 종합해보면 그를 ‘{需醫’라 일컬올 수 있 

으니 程子와 朱子의 理學을 근본으로 학문을 

42) 陳修園, 上揚書‘ p.39. 
43) 陳修園, 陽寒論漢注, 陳修園醫書죠十種.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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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陳修圍의 학풍은 尊

經핑古의 特徵이 있으며 庸宋의 후대의학에 

대하여는 신중히 分析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 

러한 陳修園의 尊經復古的인 醫學思想은 당대 

의 醫學의 기틀을 다시 振作하게 하여 明末以

來로 형생된 의학의 基魔理論을 경셔하는 풍조 

와 溫補의 藥을 남용하는 뺑端을 童新하였으니 

실로 尊經을 基本으로 하여 실제 임상에도 웅 

용을 하는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는 淸代의 의학발전을 더욱 부추커게 

되었다 

|”. 結 論

淸·ft 尊經學~ 醫家인 陳修團의 生陣와 醫學

펌|源을 liff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念祖의 字는 修園또는 良友이며 號는 婚

修로 福建省 長樂縣의 江田1PJl 漢眉村 사랑으 

로 해-代 1753年(乾隆 18年)에 냄生하여 

1823年(道光 3年)까지 살았다‘ 淸代의 저명 

한 醫學家로서 學識이 淵博하고 醫理가 精密

하여 體學理論家이면서도 풍부한 臨皮經驗을 

갖춘 臨皮家로서 일생동안 많은 의학보급서 

적을 집필하였다. 

2. 陳修園의 思想은 尊經復古적인 기풍이 짙어 

꽤l짧과 黃帝와 件景을 尊重하여 『內經』, 『神

많本草經』, 『難經』, 『傷寒論』, 『金觸要略」동 

의 뿜經을 중심으로 모든 이론의 기초를 삼 

아 尊經에 의거한 저술을 하였다. 陳修園醫書

「六種(『傷寒論樓主』『傷寒質方歌括』『長沙方

歌括』『醫學르字經J『醫學實걷E易』r醫學從짧錄』 

r傷寒醫缺If\解』『靈素節要漢注』『金置要略뽑注 

J 『金l훌方歌括』 『神農本草經讀」 『景ffi新方짧』 『

女科要冒』『時方妙用』『時方歌缺』『十藥神書注

解』}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요저작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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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內經4어} 대한 

연구서는 『靈素節要樓注4가 있고, 『傷寒論」

에 대한 연구서는 『傷寒論團注』, r傷寒質方

歌括」, f長沙方歌括』, 『陽寒醫設單解』7}- 있 

으며, r金置要略』어] 대한 연구서는T金置要略 

漢注』, 『金置方歌括』이 있으며r 『神農本草經

」에 대한 연구서는 『神農本草經讀』이 있으 

며, 일종의 醫學入門書로 의학의 뺑慶普及에 

관한 저서로는『醫學實在易~. 『醫學三字經」,

『時方歌括』이 있으며, 縣合醫學書籍으로는 T 

醫學從짧論』이 았고, 編A科 醫書로는 「女科

要冒~7}- 있으며, 批評書로는 『景톰新方많』이 

있다. 

4. 陳修圍의 學術i세源은 尊經떻古의 특정이 있 

어 위로는 『內經』을 尊重하고 件景을 法하였 

으며, 가까이로는 張志聽과 高士宗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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